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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장관, AI시대 사이버위협 대응 
최일선 현장인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방문

 - 견고한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 없이는 AI 3대 강국 도약도 불가능하다고 강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7월 27일(일) 

14:00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

하여 AI시대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 Korea Internet Security Center : 24시간 365일, 해킹 등 침해사고 대응 모니터링 종합

상황실 운영, 악성코드 분석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지원 등 사이버 위협 대응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 침해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은 후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 이후 AI가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에서 가치와 혁신을 창출하고 있으나, AI 발전과 

함께 사이버위협 또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사이버위협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통신사,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과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침해대응 시스템에 AI를 적극 도입하여 사이버위협에 대한 탐지 

역량을 강화하고,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신고접수 및 기술지원을 통해 사이버

공격 긴급차단, 확산 방지 및 심도 있는 기술지원을 통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회복과 침해사고 재발방지도 지원하고 있다.

 배경훈 장관은 주말에도 24시간 사이버위협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최근 국내 해킹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이버보안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AI 시대는 우리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 AI와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간 융합, AI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견고한 사이버보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모래 위의 성처럼 

금방 무너질 것”이라면서

 “국가 정보보호 체계를 大개편하여 AI시대를 지탱하는 견고한 사이버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이끄는 한편, 

사이버위협의 선제적 탐지 및 신속한 침해사고 조사∙분석을 위해 침해대응 

전반에 AI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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